
239 

기독교와 상황 윤리 

상황 윤리라는 말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심각하게"논의되고 있다. 

특히 구미 신학계에는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상당하다. 우리 나라 

에서도 최근에 와서 자주 는의되고 있다. 。！ 문제의 대두는 현대 

사회의 특수성이 요청하는 바에 의한 기독교 윤리의 새로운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 윤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후렛쳐 교수는 상황 윤리 문 

제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한 미 국 여 인 이 국 무 성 에 서 일 을 하고있는데어느날그녀는적 

성 국가에 들어가서 반스파이 노룻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내 

용은 적성국의 유력한 간부를 유혹하여 성 관계를 맺고 그 후에 그 

남자를 협박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얻어내라는 사항이었다. 

이 때 이 여인은 애국을 위한 간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순결을 지킬 것이냐 ^ 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기독교 윤리는 어 

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후 렛 쳐 교 수 는 또 한 . 가 지 예 를 들 고 있 다 . 독일의어느가정 부 

인이 소련군에게 잡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을 빠져나갈 

연구를 했다. 그런데 그곳 규칙은 임신을 하든지 중병을 앓으면 출 

감시키게 되어 있었다. 이 때 부인은 간수에게 청원해서 임신을 했 

고 출감되어 진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 부인은 아이의 수세식 때에 

목사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판단을 청했다. 이러한 문제에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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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곧 상황 윤리의 책임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성을 찾고한국에서 상황윤 

리가 어떻게 받아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황 윤리는 최근에 일어나는 신학적인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 발달에 기초를 둔 관용의 정신에 그 배경을 두 

고 있다. 상황 윤리에서〈상황〉이란 말은 곧 구체성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 현대 

의 윤리 문제를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도인 것이다. 

상황 윤리는 무율법주의와 다르다. 후렛쳐에 의하면 상황 윤리 

에 있어서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열의 윤리학자인 바울데만은 신율(神律)에 의한 윤 

리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리차드 '니버는 인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때에 제일 중요한 기준은 책임성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尺6815-

011511)11117 라는 말은 행이1(1(：반응)과 ᅀ느몌^능력)이라는 말을 합 

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신다(소명).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아는 스스로를 확립해서 반응(응답)할 수 와 어 야 한다. 나아가서 

그 자아는 주어진 사회적 상황이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적 상황에서 이 윤리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리차드 ' 니버의 말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할 줄 

안다. 

동서 춘추라는 잡지에서 김 택기씨는 〈전환기에 있어서의 모랄〉 

이라는 글을 통해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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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철하게 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 인용을 곧 자아 발견이 라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싶다. 

기독교 인간관에 있어서 건전한 자아 발견의 단계는 무엇인가? 

첫째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에서 해방되는것이다. 이것은참된휴 

|니티의 회복을 의미한다. 둘째는 궁극적인 존재와의 변증법적인 

&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 세째는 인 

간관계의 창조적인형성이다. 끝으로 인간의 비극성에 대한적당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낙원 

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낙관주의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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